
광부 보도자료

보도일시
(인터넷) 2023. 9. 11.(월) 11:00, 

(지면) 2023. 9. 12.(화) 조간
배포 2023. 9. 11.(월) 06:00

세계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 논의하는
‘제7회 아·태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토론회’ 열려

- 국제해사기구(IMO), 국제항로표지협회(IALA) 등 국제기구와 20여개 국 참여 예정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9월 12일(화)부터 13일(수)까지 앰배서더 서울 
풀만 호텔에서 ‘제7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(이하 
아･태 콘퍼런스)’를 개최한다.

2017년 시작된 아･태 콘퍼런스는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 및 북미
지역까지 함께 모여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한 협력
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이다.

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(IMO), 국제항로표지협회(IALA), 국제수로기구(IHO)
등 국제기구와 덴마크, 싱가포르, 미국 등 유럽 및 아시아･태평양 지역 
20개국의 정부기관 관계자,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.

콘퍼런스에서는 ‘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’라는 주제로 ①세계 해양
디지털 시장의 성장, ②새로운 해양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, ③국제 탄소규제 
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, ④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
논의될 예정이다.

이와 함께, 해양디지털 서비스·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
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
계획이다. 선박의 탄소 저감 해결책을 제공하는 HD현대글로벌서비스(주)와 싱가
포르 해운선사(Estern Pacific Shipping) 간, 그리고 해양디지털 장비 제조 
기업인 ㈜지씨와 글로벌 해양 정보통신(IT)기업인 노르웨이 콩스버그 노르콘트롤사(社)
간 수출협력 업무협약(MOU)이 체결된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하여 “이번 행사가 세계
적인 첨단디지털 융복합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, 해양디지털산업의 발전을 
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.”라고 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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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국제 콘퍼런스 포스터



참고 2  수출협력 MOU 체결식 세부내용

◈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해양디지털 서비스·기술을 갖춘 국내기업(공급자)과 

해외기업(수요자)간 연계 및 새로운 비즈니스(수출) 기회 제공

□ 개요

ㅇ (時/所) 9.12(화) 14:25∼14:40 / 행사장

ㅇ (참석자) 해수부 장관, 국내･해외 기업 임원 4명*

     * (국내) ㈜현대글로벌서비스(담당임원), ㈜지씨 대표이사

       (해외) Estern Pacific Shipping(이사), 콩스버그 노르콘트롤社(이사)

□ MOU 주요내용

ㅇ (현대글로벌서비스) 자체 개발한 선박 디지털 솔루션 “오션와이즈*”

수출협력 MOU 체결(Estern Pacific Shipping(싱가포르 해운선사))

    * △클라우드 기반 탄소저감 지원, △항만 대기시간 예측 △선단 일정계획 관리 등

ㅇ (지씨) 해상교통관제 통합플랫폼 시스템(Cloud VTS Platform), 선박통신

장비 수출협력 MOU 체결(콩스버그 노르콘트롤社*(노르웨이))

    * 글로벌 선박 기자재 기업인 콩스버그 자회사이며, 해상교통관제서비스(VTS), 

항해안전 및 선박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해양 IT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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